
◀국외동향▶  

미국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분석과 전망  

1. 1997년도 예산에 대한 분석  

미국의 1997년도(1996년 10월‾1997년 9월)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대통령·의회 선거일정과

의 관련도 있고 해서 전년도와 같은 혼란없이 1996년 9월말까지 모든 세비법안이 성립되었

다. 예산의 요구는 관계 각 성·기관과 전미과학진흥협회(AAAS)등에 의해 정리 발표되었는

데, 금년에 들어와 미국과학아카데미가 독자적인 개념에 의한 예산분석을 하여 보고서를 발

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7년도 연방과학기술예산(The Federal Science & Technology 

Budget FY 1997」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말에 제출된「연방과학기술자금의 배분

(Allocating Federal Funds for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제시된 개념을 이용하여 

1997년도 예산을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동 아카데미는 대통령 예산교서의 금액 및 성립후

의 배분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에 의해 분석을 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활

동에 관한 예산은 예전부터 연구개발예산(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의 개념에 의해 

정리되어 왔는데, 과학아카데미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예산(Science and Technology Budget)

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연구개발예산 중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창조적인 기술

을 위한 지출이라는 측면을 가진 것에 초점을 두고, 국방성, 에너지성의 개발예산 중 거대

병기 및 관련시스템의 제조, 공작, 시험·평가, 개선 등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것은 국방·에너지 양성의 기초연구, 응용연구, 일부의 개발과 다른 성·기관의 모든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이 된다.  

종래의 연구개발예산은 국방연구(국방성 및 에너지성의 일부 예산)와 비국방 연구(그 밖의 

예산)로 구분되어 있었다. 미국의 연구개발비 중 국방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54.7%), 

따라서 다른 나라, 특히 일본 등 국방연구의 비율이 적은 국가와 비교를 하는 경우 등에 비

국방 예산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었지만, 미국의 국방연구에서는 역사적으로 기초·응용연

구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 학술연구의 면에서 본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대학으로의 연구개발

비의 약 12%가 국방성의 연구개발예산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비국방연구개발

의 구분은 미국 전체의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경우와 대학 등의 학술연구기관에 대

한 예산을 검토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효과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과학아마데미에 의한 과학기술예산은 미국의 군사·민생을 일괄적으로한 연구개발프로세스 

실태를 반영한 지표라고 일컬어져 국제비교의 면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1997년도 예산과 전년도 대비에 관한 종래의 연구개발예산과 과학아카데미에 의한 과학기술

예산은 아래와 같다(단위:백만달러, 연구개발예산은 관련 각 세비법에 기초를 둔 AAAS의 정

리에 의한다).  

또 동보고서에 있어서의 그 밖의 분석결과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인플레이션 조정후의 과학기술예산은 '97년도에는 증가로 돌아섰지만, '96년도까지의 수

년간의 감소경향을 메꿀만한 액수는 아니다.  

○ '97년도 예산을 '94년도 예산과 비교한 경우, 인플레이션 조정후에는 국립과학재단과 후

생성만이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8개성·기관은 감소하고 있다.  

○ 전년도에 비하여 후생성 예산이 7.6%(인플레이션 조정후 5.0%)로 커다란 신장을 나타내

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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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른 성·기관 합계가 1%증가(조정후-1.2%)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과학기

술예산은 2.9%의 신장(조정후 0.7%)으로 나타나 있다.  

2. 1998년도 예산안  

클린턴 대통령은 2월 4일에 일반교서연설을 하여 시책에 관한 방침을 밝혔으며, 이어서 2월 

6일에 1998년도(1997년 10월∼1998년 9월 30일)의 예산교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일반교서

에서 대통령은 경제, 외교, 복지 등의 시책을 다루었는데, 특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설을 하였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21세기를 향한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그 힘을 이용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 기술혁명의 혜택과 10년후의 미래상을 말하고, 의

학연구에 대해서는 인간게놈, 에이즈 연구 등의 성과를 다루었다. 예산교서에서는 세출총액 

1조 6,870억 달러의 1998년도 예산안이 제시되었다. 세입총액은 1조5,670억 달러로 재정적

자액은 1,200억 달러가 되지만, 이후 축소되어 2002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되도록 하고 있다. 

(1) 연구개발예산의 개략  

연구개발예산에 있어서는 과학기술비 전체의 증액,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보조 확대, 대

학연구의 강화, 새로운 고용과 산업을 창출하는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환경연구에 대한 투

자, 21세기의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프로그램의 추진이 초점으로 되어 있

지만, 신장율은 2%에 머물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변화는 없다. 예산액의 개략은 아래

와 같다. (단위: 백만 달러)  

① 성·기관별 예산(연구개발예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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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관의 내역  

○ 국립보건연구소(NIH)  

후생성 대부분의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NIH의 예산안 금액은 130억7,800만 달러, 전년도 전

망액에 비하여 3억3,700만달러, 2.6%의 증가이다. 내역은 연구프로젝트보조금이 74억800만 

달러(3.9% 증가), NIH 내 연구가 13억6,300만 달러(2.3% 증가), 연구센터가 11억2,100만 달

러(2.5%  

② 기초·응용연구개발別(괄호안은 민생(비국방)) 

 

증가) 등으로 되어 있다. 연구소별에서는 일본학술진흥회의 대응기관인 국립암연구소가 24

억4,184만 달러(2.5% 증가), 포가티 국제센터가 2,717만달러(2.3% 증가) 등으로 되어 있다. 

○ 국립과학재단  

교육,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한 재단전체의 예산안은 33억6,7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하여 

9,700만달러, 3%의 증가로 되어 있으며, 내역은 연구프로젝트보조금이 18억7,200만달러

(2.7% 증가), 연구시설이 6억8,400만달러(3.3% 증가), 교육·훈련이 6억6,900만달러(3.6%), 

관리운영비가 1억4,200만달러(2.2% 증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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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교서에 대한 반응  

대통령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야당인 민주당 Brown 과학위원회 의원은 「일반교서에 있어서

의 대통령의 과학, 기술, 교육에 관한 코멘트에는 힘이 있었지만, 예산안은 필요로 하는 금

액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실망의 빛을 나타내고 있다.  

또 예산교서에 앞서 1월 21일에 공화당 유력자의 한 사람인 Phi Gramm 상원의원은 국가연구

투자법(National Research Investment)안을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10년동안에 기초과학·

의학예산을 배증시킨다는 것으로, 특히 후생성(대부분이 NIH)의 예산에 대해서는 기초과학

·의학연구예산 전체의 약 39%를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이 실제로 법

률로서 성립되는 것은 5%정도이며, 또 세비법안과 달리 연방정부의 지출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적지만 공화당의 전통적인 의학생물학관련 

예산에 대한 지원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學術月報, 1997년 3월호>  

독일의 연구비 증가를 호소하는 긴급제언  

지난 1월에, 막스프랑크협회 회장 등 유력 5개 연구 관련 기관의 수뇌가 연구비의 증가를 

호소하는 긴급제언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1990년의 동서독 통일 이후 연구비의 GDP 비율

이 저하를 계속하여 현재는 2.2%로 되어 있다. 선진국이 2.6% 정도이므로 독일이 선진국 중

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데는 3%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산

업계와 주정부의 연구비 감소가 연방정부의 연구예산삭감 보다도 크다. 산업계는 최근 수 

년 동안에 4만명의 연구자를 해고하였으며, 주의 대학 예산 삭감에 따라 대학연구는 피해를 

받고 있다.  

1997년 연방예산은 유럽통화통합의 재정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연방교육과학연구기술성의 예

산이 3.7% 삭감되었다. 그러나 막스프랑크협회는 약 5% 증가하였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대학을 가장 유연하게 기술혁신에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연구비의 배분도 

생산적인 연구기관에 중점배분하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工業技術, 1997년 3월호>  

영국의 패러디 파트너쉽에 대하여  

영국에는 과학기술청 밑에 분야마다 7개의 리서치 카운슬이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과학연

구비보조금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청으로부터의 보조금은 리서치 카운슬을 통하여 배분되고 

있다. 또 리서치 카운슬은 1993년 5월의 정부 과학기술백서 「우리들의 잠재능력의 실현」

에 기초를 두고 산학의 연계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리서치 카운슬의 하나이고 주로 공학 

및 물리학분야를 담당하는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Research Council)가 

이번에 산학연계의 새로운 지원제도로서 「패러디 파트너쉽」을 발표하였다.  

EPSRC는 지금까지도 LINK 등 정부 전체적으로 산학연계지원책에 대한 협력을 해오고 있는

데, 이번의 패러디 파트너쉽은 동 카운슬의 독자적인 제도이다. 여기에는 본 프로젝트는 당

초, 무역산업 성과의 공동 프로젝트로서 계획되었지만, 작년 11월의 예산결정단계에서 무역

산업성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손을 떼었기 때문에 EPSRC 단독 프로젝트로서 시작하게 된 경

위가 있다. 이와 같은 경위도 있어 EPSRC는 본 프로젝트를 파일로트 제도로 삼고, 무역산업

성의 관여도 있고해서 앞으로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그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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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산학간의 연구성과, 첨단기술, 우수한 연구자·기술자의 교육을 촉진한다.  

·기업의 기술이나 연구자에 관한 수요를 대학에 알려준다.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성과를 기업에 활용한다.  

○ 대상: 특히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산학교류는 대기업을 중심으

로 추진되어 중소기업으로부터 불만이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연계촉진을 내건 

것이 본 제도의 특색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 형태: 산학 쌍방과 관계가 깊은 단체를 「중개조직」으로 추가시킨다. 이 「중개조직」

은 기업측의 수요에 맞은 연구형태의 조정, 공동연구의 관리운영 등을 한다. 「중개조직」

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RTOS(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zations)를 들 수 있다. 이 

RTOS는 각 기술분야마다 기업으로부터의 회비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로, 연구개

발의 실시와 정보제공, 컨설턴트 등을 하고 있다.  

○ 지원책: 1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4년동안에 100만 파운드를 상한으로 한다. 이 중 대부분

은 대학의 자금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5% 까지는 「중개조직」이 운영비로서 활용할 

수 있다. 당초 무역산업성과의 계획에서는 기업 및 RTOS에 대한 보조금을 동 성이 부담하기

로 되어 있었지만, EPSRC 단독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이 지원금은 소위 「마중물(펌프의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물을 이끌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로, 개개 프로그램은 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이나 기존의 정부 지원금을 활용함으로써 최

종적으로는 자활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學術月報, 1997년 3월호>  

일본 원자력위원회의가 당면한 핵연료 리사이클시책을 결정  

1995년 12월의 「몬쥬」사고를 계기로 하여 작년 1월에 福島, 新瀉, 福井 3현의 지사로부터 

원자력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 핵연료 리사이클 전체상에 대한 명확화를 요구하는 제

언이 나왔던 것 등을 토대로, 국가는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개최(총 11회)를 비롯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탁회의에서의 논의나 통상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종합에너지조사회의 검토결과도 토대

로 하여 원자력위원회는 「당면한 핵연료 리사이클의 구체적 시책에 대하여」를 1월 31일에 

결정하여 풀서멀, 사용후 연료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생각을 나타내었다. 한편 정부로서도 

이러한 결정의 주지를 정부전체의 총의로서 재확인하기 위해 2월 4일에 「당면한 핵연료 리

사이클의 추진에 대하여」가 각의에서 了承되었다.  

2월 14일에는 과학기술청 장관, 통상산업성 장관으로부터, 제언을 낸 3현의 지사에 대하여 

閣議了解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3현의 지사는 국가의 노력을 평가하고 더욱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였다. 이하에 원자력위원회 결정에 대한 개요를 소

개하였다. 원자력위원회는 작년 10월의 위원회 결정 「앞으로서의 원자력정책의 전개에 있

어서」에 기초를 두고 종합에너지조사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하여,  

· 에너지 시큐리티의 확보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의 착실한 

개발이용이 계속 필요한 점  

·일본이 처해있는 저원적인 제약과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핵연료 리사이클의 원활한 전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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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이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면한 핵연료 리사이

클의 구체적 시책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었다.  

(1) 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 이용(풀 서멀)  

· 풀 서멀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플루토늄의 이용방법  

· 모든 전기사업자가 공통과제로서 노력, 2010년경까지는 전체 전기사업자가 실시  

- 2000년까지 3∼4기 정도로 개시  

- 2010년경까지 10수기 정도까지로 확대  

· 국가 및 전기사업자는 소요 준비 등을 서두르는 동시에, 더욱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해 

노력  

· 동해재처리공장 등을 활용하여 사용후 혼합산화물(MOX) 연료처리기술의 개발을 추진  

(2) 사용후 연료의 관리  

· 6개소의 재처리공장의 건설을 착실히 추진  

· 몇군데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당면한 대책으로서 저장능력 증강을 꾀한다.  

· 나아가 앞으로의 사용후 연료의 저장량 증가를 전망하여 장기적인 대응으로서 2010년경

을 목표로 발전소 부지외 저장에 대한 검토의 장을 시급히 만든다.  

(3) 백엔드 대책  

· 고수준방사선 폐기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자력 백엔드 대책전문부회, 고수준 방사성폐

기물처리간담회에서의 폭넓은 논의를 통하여 처분대책의 전체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더

욱 노력  

· 원자력시설의 폐기조치에 관하여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대책에 대하여 원자력 백

엔드 대책전문부회에서 검토를 시작한다.  

(4) 고속증식로의 개발  

고속증식로간담회를 설치하여 「몬쥬」의 취급을 포함한 미래의 고속증식로 개발방향에 대

하여 폭넓게 검토한다.  

<科學技術 Journal, 1997년 4월호>  

영국의 국립연구소 민영화 중지  

영국정부는 장기간의 검토결과, 금년 1월 국립연구소의 민영화를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다. 이것은 선택지의 중요성 평가작업결과, 37개 연구소에 대하여 결정된 듯하다. 보

수당 정권은 1993년부터 모든 국립연구소에 대하여 정부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을지 여부

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재정적·법률적 문제가 있으며, 특히 연금기금을 민간에 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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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중요한 것이었다.  

연구자의 대부분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있으며, 연구협의회도 재정

문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정부의 검토작업 동안에 중단되었던 연구소장의 교체 등이 추진될 

것이다.  

평가작업은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선택지의 중요성 평가작업은 많은 비용, 시간, 노

력을 요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다. 과학기술담당 장관인 잉그램은 보수당 정권의 국립연구소 

민영화 중지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예산의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총선거에서 노

동당이 승리하여도 연구소의 효율화는 피할 수 없으며, 만약 보수당이 승리하면 민영화가 

재검토될지도 모른다.  

<工業技術, 1997년 3월호>  

일본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의 기초연구사업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은 기초연구의 추진, 연구교류의 추진, 과학기술정보의 정비·제공·신

기술의 개발, 연구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의 이해증진을 주요 업무로 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초연구에 관한 업무에는 (1)개개연구추진사업, (2)창

조과학기술추진사업, (3)전략적기초연구추진사업, (4) 국제공동연구사업의 4가지가 있다. 

사업단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연구의 기초를 구축하는데 있어 탁월한 「사람(연구

자)」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사람」을 사업의 중심에 두고, 유동성이 풍부한 운영방법 

하에 내일을 창조하는 과학기술의 원류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연구추진사업(선도연구 21)  

- 개인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육성하는 연구시스템 -  

연구자 개인의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기초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시대를 앞서는 과학기술

의 싹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연구자 개인의 자유로운 발상을 활

용한 가설제안, 새로운 컨셉트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영역을 설정하여 모집하고 영역총괄을 중심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하여 선정하고 있다.  

(2)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  

- 젊은 리더와 개인기의 연구팀 -  

앞으로의 과학기술의 원류가 되는 새로운 사상을 산출하고, 기술혁신을 가져오는 새로운 과

학기술의 싹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탁월한 인물을 총괄책임

자로 위촉하여 그의 지휘하에 산학관, 나아가 해외로부터 참가하는 우수한 젊은 연구자에

게,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활약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연구분야에서 독창성이 풍부한 

탐색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3) 전략적기초연구추진사업  

- 연구기관의 잠재력을 활용한 연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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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과학기술을 개척하고, 새로운 산업의 창출로 이어지는 지적자산의 형성을 꾀하기 위

해 일본이 노력해야 할 전략목표를 내걸고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학, 국립시험연

구기관 등의 연구기관에 소속되는 연구자로부터 연구제안을 모집하여 연구총괄을 중심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 연구과제 및 연구대표자를 선정하고 있다.  

(4) 국제공동연구사업  

- 세계의 영지를 모은 연구 프로젝트 -  

사업단과 외국의 공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의 기초적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양국의 높은 연구활력의 융합에 의한 싹 창출과 양국의 연구교류의 촉진 등을 꾀하는 것이

다. 연구는 사업단과 상대국 연구기관이 연구자, 연구비용 등을 각각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

다.  

1995년 9월 1일∼8일에 미국 JTEC(Japan Technology Evaluatin Center) 조사단이 일본을 방

문하여 사업단의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ERATO)과 개인연구추진사업(PRESTO)에 대하여 조사, 

1996년 9월에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JTEC는 전미과학재단, 상무성, 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

이 스폰서가 되어 로요라 대학을 사무국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술조사미션으로, 일본의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와 협력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ERATO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일본의 틀을 변화시

키는데 촉매와 같은 작용을 하며 매우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 ERATO의 연구의 질은 

높은 것으로, 몇몇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새로운 과

학분야를 형성하는데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도 있다. ERATO의 운영방법은 매우 독특하여 미

국에서도 채용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 PRESTO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이미 나타나 

있는 징후로부터 판단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2기째의 과학기술정책  

작년 11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되어 지난 1월 20일부터 클린턴정권 2기째가 시작

되었다. 제1기 당초부터 클리턴 정권은 「미국 변혁의 비젼」, 「미국경제성장을 위한 기

술: 경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국가이익에 있어서의 과학」등을 발표하여 과학

기술을 미국의 미래를 향한 중요정책사항으로 위치시키는 동시에, 전미정보기반에 의해 미

국내의 학교, 병원, 도서관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고 공약하는 등 과학기술에 열심이었

는데, 제2기째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먼저 2월 4일에는 클린턴 대통령의 시정방침연설이라고 해야 할 대통령 일반교서가 발표되

었다. 금년의 내용은, 대통령 선거를 맞은 작년의 교서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으로의 회귀

를 호소하면서 아동육성과 가족의 연계강화와 고용대책, 범죄대책 등의 정책문제를 호소하

였던데 반해, 「21세기를 향하여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호소하는 전향적인 자세

를 엿볼 수 있다.  

금년의 일반교서에서는 「모든 미국민이 8세에 책을 읽고 12세에 인터넷을 사용하며, 18세

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 교육개혁이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과

학기술도 교육개혁과 함께 클리턴 정권의 중요정책사항의 하나로 위치되어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세계경제, 정보화시대, 우리들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에 이바지하는 과

학기술이 가져다 줄 가능성을 우리들은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향후를 구체적 

시책으로 ①정보통신속도를 1,000배로 향상하고, 대학이나 국립연구기관간에 보다 고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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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을 가져오는 제 2세대 인터넷의 구축, ②화상탐사와 국제우주정거장계획 등 우주개

발의 추진, ③의학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의 강화 및 가속을 들고 있다.  

일반교서 연설에 이어 2월 6일에는 1998회계년도(1997.10∼1998.9)의 예산교서가 의회에 제

출, 공표되었다. 동 교서 속의 클린턴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는 2002년까지 재정의 균형

을 달성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연방정부의 축소 등에 의해 불요불급한 세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발전을 뒷받침 해 온 중요분야라는 인식 하

에, 특히 민생용 과학기술분야에 힘을 쏟고 있으며, 국립위생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

에 있어서의 기초연구의 추진을 비롯해 연방연구기관에서의 연구개발투자와, 첨단기술계획

(ATP)와 같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계획 프로젝트의 예산증액이 제안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예산전체에서 5년 연속 예산증액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755억

달러(전년도 대비 16억 달러, 2% 증가)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민생용 연구개발예산 요구는 

전년도 대비 4% 증가로 되어 있어 국방부문(동 1%) 보다도 높은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성청별로는 국립위생원이 3억 4천만 달러(전년도 대비 3%) 증가, 대통령 일반교서에서도 언

급이 있었던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항공우주국(NASA)이 2억 9천만 달러(동3%) 증가로 신장액

이 커지고 있는 한편, 국방성이 6억 8천만 달러(동 2%) 감소로 되어 있다.  

개별프로젝트에서는 고성능계산 및 통신 프로젝트(11억달러, 전년도 대비 1억달러 증가), 

NASA의 우주과학(2억달러, 전년도 대비 7,300만달러 증가), 지구변동연구계획(18억달러, 전

년도 대비 6,800만달러 증가)이 커다란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년도 대비에서 보면, 프로젝트금액은 작지만, 대형 하드론계획((유럽의 대형가속기

계획에 대한 참가)이 133% 증가한 3,500만달러, 국내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한 국가정보

통신기반이 64% 증가한 3,600만달러 등 신장율이 커지고 있다. 또 핵융합연구개발은 2억

2,500만 달러로 전년도 보다 약간 감소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계

획에 미국이 참가한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예산교서는 연방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제시한 예산안이다. 미국의 예산은 10월 

1일부터 1998회계년도를 향하여 앞으로 의회에서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세출화법안으로 결

정된다.  

<科學技術, Journal, 1997년 4월호>  

러시아의 연구개발예산  

러시아의 1997년도 연구개발예산은 27.25억 달러로, 전체예산 950억달러의 2.9%이다. 체르

놈이르진 수상은 3%를 위해 의회에서 활약하였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1997년도 연구개발예

산은 1996년도 예산 보다도 12% 증가하였지만, 인플레이션율이 20%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

예산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된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RAS)의 예산이 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1996년도의 12%에서 1997년도에는 15%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작년의 대통령 선

거에서 옐친이 RAS에 공약하였던 것이다. 한편 러시아 기초연구재단의 예산이 연구개발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도의 4%에서 1997년도는 3.8%로 저하하였다. 재단이사장인 호

르토프는 부수상겸 국가과학기술위원장으로 작년 여름에 6%로 하겠다는 방침을 제출하였지

만, 호르토프가 작년 8월에 각료로 임명된 비교적 신참자여서 대기업, 국방, 농업부문의 강

력한 로비활동에는 당하지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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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業技術, 1997년 4월호>  

미국의 과학정책평가  

미국 하원은, 엘레루즈 의원(공화당, 미시간주)을 장으로 하는 양당으로 구성되는 작업위원

회가 내년말까지 과학정책 전방에 대하여 평가작업을 할 예정이다. 엘레루즈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교에서 핵물리를 연구하고 현재는 하원 과학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엘레루즈는 3

월 6일의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PCAST)에서, 「미국에는 과학정책은 없고 예산정책이 있

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과학아카데미도 前회장인 프레스를 장으로 하여 1945년의 부쉬에 의한 보고서「과학: 

끝없는 프론티어」가 이룩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의 과학정책기반의 개정작업을 추진

하고 있는데, 엘레루즈는 이와 같은 활동을 환영하면서도 의회와 정부가 평가작업에 참여하

지 않으면 유효성이 결핍된다고 지적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도 하원의 당시 과학우주기술

위원회에 비슷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작업이 지연되고 최종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에 

사무국이 해산된 바 있다  

<工業技術, 1997년 4월호>  

영국의 연구개발활동 현황  

1994년의 데이터에 의하면 영국의 연기개발지출총액은 146억1,300만파운드이며, GDP 대비율

은 1993년과 비슷한 2.19%이다. GDP 대비율에서는 G7 제국 중에서 중간정도이다. 그러나 비

정부부문의 지출율은 67.7%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이외의 다른 G7 제국 보다도 커서 

1984년의 50.5%에서 착실히 상승해가고 있다.  

1996년∼1997년의 정부의 연구개발지출은 EU 연구개발플레임워크계획에 대한 영국으로부터

의 거출금을 포함하여 총 60억파운드에 이른다. 이 60억파운드의 정부예산 중 23억파운드는 

대학 및 연구협의회에서의 연구 및 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MOD)에 의해 국방 관련 연구개발에 사용될 예정인 22억파운드 중 대부분(16억파운

드)은 자재조달에 관련된 개발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그리고 11억파운드가 민생 부처에 의

해, 예를 들면 농업ㆍ환경ㆍ운수에 있어 주로 정책 및 통상의 활동을 지원하는 응용연구에 

지출된다. 나머지 4억파운드는 유럽연합(EU) 연구개발에 대한 거출금이다.  

OECD 매뉴얼 등에 기초를 두고, 기초, 응용 등 구분마다 지출액을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대

한 지원은 정부자금 연구개발총액에 있어서의 비율로는 1984∼85년도의 18%에서 1994∼95년

도의 33%로 증가하였고, 응용연구는 34%에서 38%로 늘어난 반면, 개발에 대한 지원은 48%에

서 29%로 떨어졌다. 민생연구개발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1984∼85년

도의 37%에서 1994∼95년도의 55%로 늘어났다. 같은 시기에 응용절략연구도 23%에서 27%로 

늘어난 반면, 응용연구는 27%에서 15%로 떨어졌다.개발에 대한 지원도 13%에서 4%로 급락하

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부의 기초연구지원보호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1996∼97년도의 영국 과학기술기반에 대한 과학예산 및 고등교육자금협의회를 통한 공공자

금공여는 약 23억파운드에 이른다. 이것은 실질베이스에서 1986∼87년도 보다 10% 높은 것

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자금제공단체를 매개로 한 자금공여총액은 1996∼97년도부터 1998∼

99년도까지 액면베이스에서 소멸되게 할 계획이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자금공여는 가능한

한 민간금융제도(Private Finance Schemes)를 매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

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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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부처에 의해 정책전개ㆍ규제ㆍ조달의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약 11억파운드이다. 최근 

책임소재에 커다란 변경이 있었던 부처가 있는데,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정책 및 과

학기술국(OST) 이 무역산업부(DTI)로 귀속되게 된 것과, 교육고용부(EIEE)의 신설(교육부와 

고용부의 합병)이다.  

EU 플레임워크계획은 제4차 플레임워크 계획의 실시에 따라,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1986∼87년도에는 9,540만파운드의 EU 연구기술개발예산에 대한 영국 거출금은 정부의 과학

ㆍ공학ㆍ기술(SET) 총지출의 약 2.1%이다. 1998∼99년도에는 약 4억3,400만파운드까지 늘어

나, 정부의 과학ㆍ공학ㆍ기술 총지출의 약 7.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과학ㆍ공학ㆍ기술(SET)에 대한 지출은 1998∼99년까지, 1994∼95년에 비하여 실질베이

스에서 2.8% 감소시킬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방연구개발의 대부분은 개발로 분류된 것이

다. 최근 군사목적으로 실시된 연구개발의 스핀오프, 민생상의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군

사이용(스핀 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역산업부(DTI)/과학기술국(OST) 및 국방부(MOD)

로 구성되는 「민생ㆍ국방협조에 대한 합동작업 포럼」(민생/국방 포럼)은 이러한 연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내의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BERD)의 총액(모든 자금원으로부터 공여액)은 

실질베이스에서 1985년의 79억파운드에서 1994년에는 95억파운드로 증가하였다. 민간부문 

연구개발에 산업계 자체의 자원으로부터 공여되는 자금에 대해서도 이 기간에 실질베이스에

서 52억 파운드(BERD 총액의 66%)에서 68억파운드(72%)로 증가하였다.  

영국 내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해외자금(EU로부터의 것을 포함)은 실질베이스에서 1984년

의 9억9,300만 파운드(1994년 도시의 구매력 평가환산)에서 1994년의 18억5,700만파운드로, 

87%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자금의 대부분은 영국산업에 직접 제공된다. 이것은 첨단과학ㆍ

공학ㆍ기술(SET)에 대하여 좋은 위치에 있는 영국의 강점과, 연구개발의 국제화 진전 및 산

업의 세계화를 반영하고 있다.  

<工業技術, 1997년 4월호>  

<담당: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 朴敬善>  

(Tel: 02-250-3076)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의 제시와 국가 R&D 

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그리고 북방국가 빛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 등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나오는 연구결과는 그 성격에 따라 「정책

연구」, 「연구보고」, 「정책자료」, 「조사자료」, 「과학기술정책 」 등의 형태로 발간

됩니다. 본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 관련 주요 동향과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입안과 기업의 기술개발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집필자 자신의 개인 의견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의견이 아

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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